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⼥축구, U-17 아시안컵 첫 경기 대승…북한도 대만 10-0 대파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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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필리핀에 5-0 대승을 거둔 한국 여자 17세 이하(U-17) 대표팀 선수단. (사진=AFC 홈페이지 캡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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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김진엽 기자 = 한국 여자 17세 이하(U-17) 대표팀이 2026 아시아축구연맹(AFC) U-17 여자 아시안컵 첫 경기

에서 대승을 거뒀다.

이다영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대회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5-0 대승을 거뒀다.

백서영(경남로봇고)이 홀로 4골을 터트리며 대승에 큰 공을 세웠다.

전반 6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한 백서영은 전반 14분과 전반 34분에 일찌감치 해트트릭을 완성했다.

그리고 후반 10분 4골로 팀에 4-0 리드를 안겼다.

흐름을 탄 한국은 후반 22분에 나온 김희나(울산현대고)의 추가골을 더해 5점 차 대승을 맛봤다.

한국이 이날 33개의 슈팅(유효 슈팅 17개)를 기록하는 사이, 필리핀은 슈팅 2개(유효 슈팅 0개)에 그쳤다.

한국은 지난 2009년 이 대회에서 한 차례 우승한 바 있다.



최근 열린 2024년 인도네시아 대회에선 3위를 기록했다.

이다영호는 오는 5일 같은 장소에서 대만을 상대한 뒤, 8일 북한과 격돌한다.

북한은 디펜딩 챔피언이자 통산 4회 우승국인 강호다.

북한 역시 이날 진행된 대만과의 대회 첫 경기에서 무려 10-0 대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보였다.

'간판선수' 유종향은 홀로 5골을 터트리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.

한편 이번 대회에는 총 12개 국가가 참가했으며 4개팀씩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소화한다.

이후 각 조 1, 2위와 6개 팀 중 성적이 좋은 2개 팀이 8강 토너먼트로 우승 경쟁을 펼친다.

준결승에 오르는 4개 팀은 오는 10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(FIFA) U-17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얻는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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